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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제2주일 

캄캄한 밤중에 올빼미 

한마리가밤나무에앉아 

있는데 다람쥐 형제가올 

빼미를골려주려 살금살 

금 다가가고 있었다. 그 

런데 그 순간 “네 이놈 
이완재 신부 들1"하고 올빼미가 근엄 

(서학동성당주임) 
하게 한마디 하자 어둠 

속에서 자기를 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

있던 다람쥐 형제는 겁에 질려 물었다. “누굴 보고 

그러시죠?’ 그러자 올빼미가 대답했다. “너희 두 놈 

을 보고 그런다" 이 말을 들은 다람쥐는 숲속에 돌 

아와동료들에게 “저기 밤나무 위에 신령님이 계신 

다 하고 동료들에게 말하였다. 동료들도 이 일을 

확인한 후 올빼미를 자기들의 교주로 모셨다. 어느 

날 산 짐승들은 올빼미를 구세주로 모시고 행진을 

시작했다. 행진 중 서서히 먼동이 트기 시작 하자 

올빼미는 여기저기에 몸을 부딪쳤고 날이 밝자 올 

빼미는 벼랑 앞에 서게 되었는데 같이 따라가던 다 

람쥐가 위험을 느끼고 올빼미에게 “구세주님 무섭 

입당총 

온 세%에 주님 잎에 엎드려 주님께 노래야께 히소서. 
주님 이름을 노래하게 아소서. 

제l렘 μf무 3,3L -l0.19 

획답총 시편 때(39)， 2끼 L과 4끼 L . 7-8L.8c-9.10 
(@ 8L과 9..， 참조) 

@ 주님，보소서，주님의 돗을이루려 제가왔니이다. 

제2뭔~ 1코린 6,l3c -15"' .17-20 

01 2006년 1월 15일 
(니해) 

지 않으세요?"하자 올빼미는 “무섭긴 뭐가 무서 

워?’ 하고 올빼미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자 함께한 

동물들도 종교 의식이라 생각하고 떨어져 죽었다. 

이처럼 잘못된 선택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 

다. 그런데 오늘 여기 참 생명에 이르는 길로 들어 

서는부르심이 있다. 

제1독서의 사무엘이 그렇고 오늘 복음의 시몬 베 

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러1아가 그렇다. 이 부르심에 

의 응답은 올빼미를 선택해서 죽어간 그런 선택이 

아니다. 이 선택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선 

택이다.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“길이요 진 

리요 생명"(요한 14， 6)이기 때문이다. 이 선택은 시 

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듯 내 삶 전체가 바뀌는 

선택이다， (성서에서 이름의 변회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

완전한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말한다) 여러분도 그 변 

화를 원한다면 시몬처럼 고백합시다. 

“주님 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 

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 

까?’(요한 6,68) 

복용 흰호총 요한 1.4l.l7L 

우리는메시이아신 그리스도를묘몫엎죠다.은총과진리가 
그리스도를통ùj어왔도다:@ 

복옵 요안 1,35-42 

영성체총 시펀 23(22), 5 참조 

주님께서 저에게 상을 치려 주시니 저의 술진도 기득히나 
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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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가 곧 바을때l계 성대한 제사를 드리리라 무른 이 제사에 

빠지는 자는 실아 남지 못아리랴열왕하 10.19) 

~ 

tJ~님} 
。。

삶의 길을 선택호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다 심판의 칼날이 닥쳐옹 것이다. 

있어 인간은항상행 바알예언지들이죽고신전은피바다가되고말았다 

최용준신부 
뉴욕 S.I 본당주임 

운이 있기를바란다. 

숭고한목적을두고 

뭇을세울때에도끝 

날의 영광을생각한 

다 희생이나헌신이 

아무리 거룩하다해 

도 죽음이나 절망을 마지막 종착점으로 삼기는 어렵다. 적 

어도 살아있는 동오에는 불길한 운명을 피하고 싶은 것이 

인간의 마음이다. 히늘이 가늠하는 복된 가치가 있기는 하 

겠지만 생명을 담보로 그를 위해 헌신하기란 어려울 것만 

같다. 

바알숭배의 근절을위한예후의 계책이 발표되었다. 노골 

적으로잡으려 하면숨거나도망을갈것이다 그들을모아 

들이려면오히려 유인을해야한다. 왕을죽여 옥죄를찬탈 

한 예후였기에 우싱숭배의 전격적인 발표는 백성들을 믿게 

만들었다. 바알 예언지들과 사제들이 모여 들었다 이제 그 

바알 예언자들과 사제들이 이빙엔들이었던7꺼 그렇지 않 

다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예 

언자요 사제로 불리웅을 받았던 자들이다. 그런데 언제부터 

인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느님을 배반동때 되었다. 

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 신전을 세웠고 하느님을 뻔 

히 보면서도우상을 섬겼다 하느님의 진노가눈에 보이지 

않으니 율법의 힘든 멍에보다는 다산과풍요를 비는 세상적 

축복에 눈을 돌렸다. 음험한 죄악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그 

들은하느님 백성임을자처하고있었다 

하느님은 우장숭배를 용닙하실 분01 o}니시다. 예후의 계 

략 뒤에는 하느님의 뭇이 숨어 있었다 하느님만을 섭기던 

사제들은암흑의 날이 왔다고 절망하며 목숨바칠 각오를하 

였지만 결국 광명이 찾。}왔다. ‘제%에 살다보면 이런 날도 

있구나. 하느님은 예후에게 기름 부으실 때부터 이런 날을 

계획하고계셨구나 목숨을부지할운명의 향빙써l 민감하 

기보다 올바릉으로 삶을 끝낼 비장함이 니을 것이다. 세상 

들은 자신들의 날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. 죄가 많 흐름이 아닌 하느님의 돗에 마음을 두는 것이 살길이니 올 

은세^J이라야우싱숭배가활기를찾는다 그런데 갑자기 바른이는괴로워도언제까지그러하지는아니할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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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알 

“ 

갱갱 1월 8일자 숲정이 성인과 영성 제목이 십자가의 성 요한 
-→사도 성 요한으로 정정합니다 

하느님 제가 숨쥐는 것만으로도 

당신께는 더 졸은 기도가 되게 하소서. 

입술보다는 발걸음이 더 좋은 기도가 되게하소서” 
(칩묵속에 만남 中 -토마스 머턴) 

2α)6년도 교구장 사목과‘1 “우리 모두 복음선포자가 되기 위하여” 



소리 

‘꽁븐 이루어 진다’ 

새해 첫날 어찌하다보니 π 
방송 3사의 올 6월 독일 월드 
컵특집프로를모두볼수있 
었다. 6회 연속 진출의 위업을 
이룬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편 
성된세 나라의 전력을비교분 
석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내 
용이었다. 여론조사결과와전 
문가들의 16강에 들 수 있다는 
낙관적인 전망을 볼 때 벌써부 
터 미음이 설레였다 
간간이 비춰주는 2002년 한 · 
일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
일군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의 
감격과 흥분이 되살아났다.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
붉은옷을 입고 구름처럼 몰려와 거리를 메우고 ‘대 
한민국’을목이 터져라외치며 ‘꿈은이루어진다’는 
강한 신념과 믿음 아래 온 국민이 한마음 한뭇이 되 
어 응원하고 염원하고 갈망한 결과 그 누구도 예상 
치 못했던 4강 신화를 창조， 그야말로 꿈이 현실로 
이루어지는기적을 일으키며 세계를깜짝놀라게 했 
던 순간을 회상하며 해가 바뀔 때마다 화두로 떠오 
르는 ‘희망’의의미를생각해봤다. 

하였다 

그리스 신화에 키프로스의 왕 
피그말라온은 아름다운 여인 
을 조각하여 그 조각상을 어루 
만지고 보듬으면서 마치 자신 
의 아내인 것처럼 옹갖 정성을 
다하며 신들에게 조각상과 같 
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 
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. 여신 
아프로디태는 이에 감동하여 
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 
었고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
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간절히 
희망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 
는 ‘피그말리온 효과’ 가 유래 

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 
하면 어떠한꿈과목표도반드시 이룰수 있다는굳 
은 신념과 정신으로 가정 사회 국가 교회 안에서 갈 
등 대립 불신을 떨치고 화합과 평화， 일치가 이루어 
지도록 새롭게 선물로 주어진 올 한해를 의미있고 
가치있게 보냈으면 좋으리라 

글 . 박종희(01냐시오) . 그림 . 황의성(세례자 요한) 

이상구 
(도마) 

1월의 성인-아네스， 빈첸시오， 안젤라， 토마스 E죄 



엉사이모저모 

• 금암동 성당 핀내 경로당 위문품 전달 

금암동 성당(주임=김요안 신부)은 지난 1월 7일(토) 본당 
관할구역내 북부경로당을 비롯 11개 경로당에게 과일과 
화장지， 달력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기 
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. 
여성부에서 주관하고 화요헌금으로 이루어진 이날 위 
문품 전달식에서 김요안신부는 “조그만 정성이지만 그 
동안 본당내에서만 이루어졌던 이웃 사랑이 이제는 밖 
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며， 이를 계기로 우리 주 
위의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
있도록 지속적으로 펼쳐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

|기수도기자 l 

• 군산지구 젊음이 내리는 밤 

il1딩 J m~ '<I: .. 
"' 

지난 1월 8일(주일) 오후 2시부터 군산지구 중고등부 
는 지곡성당에서 2005년도 젊음이 내리는 밤 행사를 
가졌다. 
지구장 안철문 신부의 축사와 축가， 신원철 지도신부 
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지구 내 127H 본당에서 15개 팀 
이 본당별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으며 한자리에 

엔파 기O~^I동차 
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. 

응용， 1톤， RV등 전차종 다양한 힐부이벤트 
(겨 약금 10인원， 최징 60개월 힐부가능) 
신차구입시 중고차톨 최고기로 매입해드립니다 
티시 치링도 상딩해드립니디 

l 차량상담 : 011-793-8686 
l야 간 률(063)254-7226 

담당:차장 김영게스테띠뇌， 징영주{요행μ) 

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

대 학 약 국 
(전북대병원 신정문 앞) 

약뺑사 김용개버E뢰 

U'(063)275-5700 
FAX. (063)275-576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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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LIOI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
소리를추구합니다 

독일보정기 국기대g흩신‘ 김도 7딘.18년 대회강의 겸임교수 

이어벅시 김태경(빈젠시오) 직접지도 

서신동본영원옆 
1r(063)224-5455 

H . P 011-657- 9965 

김제접 구 ζ!O I배치￡뻗1(54&-365낀 

부인점 : 부인단위농협잉í581-353까 

이길채(베드로) 김해속{실비Of) 

모인 어른들은 학창시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리 
가 되었다김영수 기자| 

·나운 2똥성당새꾸리아탄생 

나운 2통 성당(주임=이영우 신부)은 본당 설립 6년 만에 
1개 꾸리아를 새로 증설하여 1월 8일(주일) 첫 회합을 가 
졌다. 지난 2000년 본당이 설립되면서 사도들의 모후 
꾸리아로 시작한 나운2동 본당은 그동안 레지오 단원들 
이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노력한 결과 이번 
에 새로 예언자의 모후 꾸리애단장=정경만)를 탄생시킨 
것이다. 꾸리아 회합전 이영우 신부는 꾸리아 회합과 교 
육관으로 새로 구입한 컨테이너 건물 명칭을 성 요셉 교 
육관으로 정하고 축성식을 가졌다오안라 기자1 

• 삼천똥 성당 시목회 임원 연수회 

삼천동 성당(주임=김병환 신부)은 지난 1월 6일(금)부터 
7일(토)까지 해윌리 피정의 집에서 사목회 임원 연수회 
를 열었다， 41명이 참석 ‘2006년도 교구장시목지침’과 
‘본당 시목지침’ 에 대해 주임신부의 설명을 듣고， 각분 
과별 사업계획 발표와 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
방안을 협의한 뒤 파견미사를 드렸다. 본당의 올해 사목 
방향은 주교의 사목지침에 맞춰 선교에 중점을 두고， 1 
인 1명 전교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500명을 목표로 정했 
다. 이에 따라 각 분과에서는 가두선교와 100만단 묵주 
기도 바치기 등 본당 선교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
인 방안을 마련하느라 밤을 지새울 정도로 진지하고 열 
띤 의논을했다서송원기자| 

고품격 국제결혼 
〈베트남필리민중권 

이종관(도민고) 
'ß' 016-9612-9380 / 

(063) 241-9380 
- 교우분 특별우대 -

스스로한의원 
원장 송송현(토마)， 최윤미(아가떼) 

적외선체열진단 

운동치료 체형교정클리닉 

n (063)254-1075 
전주 E미트 야외주치징 앙 

광재.리 헤어때밀리 
대표 · 이광재(그레고리오) 

영업)，R!) ∞30- 앙∞OH주호없일 정기휴 

얄매주수요일moc 

.모닝따마실시. 

중화f’2동사무소옆 

문의 (063)236-5767 

대장항문명전문병원 

장 문 외 과 
치질 연비 유빙크리닉 

전문의최 성양루개 
전문의 안 해 선(시도요힌) 
전문의이철종 

www.Jangmun.com 
대요전화1r(063)834-6000 

익신 영등동 육교 밑 

4 ‘숲정이’ 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면한 점이 있으연 면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



“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…” 
(요한 15,16) 김경수(사도 요한) 

7년 전 신학교에 합격한 그 기쁨은 표현하기 힘들만큼 커 
다란 것이었습니다. 그와 동시에 ‘부족한 내 자신이 그 어려 

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사제가 될 수 있을까 히는 두려움이 
밀려왔습니다.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“너희가 나 

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구절이 
었습니다. 사제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도 벅찬 가슴 한 

구석에는 ‘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는 이 초심(初心) 을 잃 
지 않고 살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. 하지만 ‘주 

님과 함께’ 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이 

걱낼수있다는저의 믿음은변하지 않았습니다. 
또한 이 말씀에 이어지는 “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 

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
서 저를 통해 또다른 열매를 맺으시 려는 하느님의 뭇을 깨닫 
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용기와 사명감을 

심어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. 주님을 

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풍 

성한 열매를 맺으며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. 

‘주님은 나의 벚 나의 구원!’ 
(시면 27 ,1) 전보근(안드레애 

언젠가 신학교에서 성무일도를 바치고 있을 
때의 일이었습니다 ‘주님은 나의 빛， 나의 구 
원’ 이라는성구가눈에 확들어오연서 제 자신 
을 사로잡는 그 무엇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었습 
니다. 바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펼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

뜨거운 신앙의 고백이었구나!’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 
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 

이 있었습니다. 
주님은 나’의 ‘빛’ 이자 ‘우리’의 ‘빛’이십니다. 우리는 

생명의 근원이신 이 ‘빛’ 을 한껏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
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나’ 의 

‘구원’ 이자 ‘우리’ 의 ‘구원’ 이신 것입니다. 
지난 제 삶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‘빛’ 

안에서 살아왔습니다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는 그 

빛을 하염없이 나’ , 그리고 ‘우리’ 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확 
신합니다. 
저는 주님께서 항상 나’ 와 ‘우리’ 를 비추어 주심에 깊이， 

갚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， 아울러 제가 사제로서 주님의 빛 

을 한껏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비추어 
줄수있는 ‘작은빛’ 이 되고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‘주님 
은 나의 빛 나의 구원’ 은 저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. 

세무사최준철사무소 셈인아트 
세무사 최춘철(베네틱도) 

전주시 덕진구 숭천동 1가 113-122흥 전진아(실비애 
(송천우치택옆) 

f률r(Oα{없굉페)잉255-냉62잉00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
FAX.(063)255-6202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
HP 011- 9453-3547 

fl'(063μõ2-77η / 01B냉잊B-ππ 
e-mail: eralojun@hanmai l.net 

“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” 
(요한 16,33) 성현상(스태파노) 

6학년 여름 한 달 피정 때였다.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
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
계속해서 물었다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

도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다. 예 
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?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 
을 말씀하시고 계신지? 그리고 내가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복 

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? 계속해서 물음을 
던졌다. 그러던 중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“내가 오늘 
너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. 보아라， 십자가에 

달린 나를 보아라. 내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겼듯이 너도 
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” 철저히 죽으라는 소리였 
다. 내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한다는 소리였다. 그것이 바로 
이기는 일이라는 것이었다.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 ! 

음을 세상에 전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. 

투려워 하지 마라 " 
(마태 28,10) 박성환(요셉) 

저를 당신의 사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 

드리며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충실한 사 
제가 되고자 합니다.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동안 
기 억하고자 하는 서품 성구는 “두려워하지 마 
라.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 

여라.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." (마 
태 28， 10)입 니다.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는 언제 

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， 늘 하느님께 의탁하고， 그분의 현존 
을 느끼며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。싸 한다는 의 
미를담고있습니다. 

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이 

꿀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돗이 무엇인지를 찾습니 
다. 하지만 우리는 현세의 삶에 이꿀려 주님을 마음에 갚이 모 

시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 
끼게 됨니다. 이런 부족한 인간인 제가 사제로서 주님의 복음 

을전해야하기에， 저는이 성구를통해 언제나주님께서 함께 
계시며 저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. 주님께서 
그러셨던 것처럼 작고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을 전해야 하는 제 
가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기 위해 늘 기도 안에서 그 

분의 뭇을 찾겠습니다 또한 제 뭇이 아닌 하느님의 뭇을 따라 
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모든 

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사제가 되겠으며 하느님께서 저를 사제 
로 불러주셨던 첫 마음의 자세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이를 
실천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. 

100번 수산 2006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

종교미솔학부 편입생 모집 

삼천동농협공핀ε뻐 
모집인원 회화/조소전공 8영 

(학사연입 5명포함) 

흥어， 조기， 갈치 외 고급생선 도 소매 원서접수 2006년 l월 19일(목HO일(금) 

m 껴η I 010--7153-8045 전형방법 (실기고사’포트폴리오제출) 
학사연입은 실기고사 없음 / 홈페이지 창조 

이미숙(리디아) 
문의 종교.0 1술혁부교무과032-4<용8131-4 

효까국 외방선교회 뿔댐을우훈}수얄혐휠체헬파 | 썰II^I2;똥회멀스꼬짧옆생모집 l 직원 채용 공고 
! 대상 'tt 15-25세 남자， 숭숭되 이상 l 직종 및 문의 사회복지사 O영 /222-2786 

일시 월 22일(주일) 오후 2시 

장소: 광주가톨릭선되 

문의 010- 6269-1 , 02-3673- 2525 
비고 신교사지|틀 희망하는 세례받은지 

일시 :2월 10'끓햄ZA.r-14일멜 오후3-\1 I 월 7패긴계조립) 150명 |채용용야 뺑갱업무및어르신 묘그랩 운영 
장소 성베네닥도회 왜관 수도원 l 교육 기계/얘， ëAfi/ciM: 7.)-동화71계. I 1 --" ~I쳐1펴 l 용시자격 1980년 이후 출생자 운션가능자 
대상 고교행임안3써Pfol의미혼님여 l 인엿교백 니 ’‘ | l 흑징 교휴비 및 7 숙사비 무륙 훈련수당 l 컵유터 사용 가능자 우대 
준d플; 샌성서 서땐 필기묘， 쟁옥 | 지릎 고검영， 방용고 현쉽학 7.1 I 제출서류 이력서，째중Af.본，주민흙등본 X끼 

칭7뻐K:3"J뺑 l 도 취업알천 > ’ 소개서 각l부 
3년 이상된 고등학생， 대학생， 문의 019-93정정경(선착순 엉멤 전앵 짧짧} %까지 수시접수 연접 및 일시 및 제훌 2뼈년 l월 20일까지(우연 내샤) 
만 30세 이하 미혼님자 성 베네닥도회 왜관 수도원 문의 : 02-833- 4010 소 화 진 달 예 집 

*가정상담실(가족관계 · 부모자녀 · 부부문제 · 혼인준비 등) 월~금(공휴일 제외) 오전 9시 30분~오후 4시 (tr285-5098) I 5 



a 교구장일정 
·성지 담당자모임 
1월 16일(월)C.C.K 오전 11시 

• 광잔l학교 OIA뮤교회의 
1월 18일(수)~19일(목) 

• 사회복지법인 ~μ|설 기관 신년하려|식 
1월 20일(금) 오전 11시 

·채무평의회 
1월 20일(금) 오후 2시 

a 미사 행사 모임 
• 전주지역 사제양성 후원회 미사 
새사제첫미사 
1월 16일(월) 오전 10시 30분 중앙 

.M.B.W 전국 곤비벤자 
1월 16일(월)~19일(목) 대구 

·기정사목위원회 
1월 16일(월)~18일(수) 제주 이시돌 

.10차 신입 교리교사학교(직징인) 
1월 17일(화) 오후 7시 센터 

.9차 신입 교리교사학교 

1월 18일(수)~20일(금) 해월리 

·교구 기자단모임 
1월 21일(토) 오후 5시 센터 

·혼인강좌 
1월 22일(주일) 오전 9시 30분 센터 

• 고3， 대학생， 일반 예신 모임 
취소되었습니다 

·동전주하나회 미사 
1월 22일(주일) 오후 2시 우아동 

.가정교리 
2월 6일(월)~7일(화) 오전 9시 30분 윤호관 
대상 : 초등부 교리교샤 가정교리를 처음 
시작하는 분， 가정교리에 관심있는 신자 
내용 가정교리 방법론， 교과내용 설명， 

수엽의실제 

참가비 . 부모담당연수 : 50， 000원 
어린이담당연수 : 45，000원 

신청 : 가정사목부 FAX 285-0049 
마감 :2월 2일(목) 

a 교육 피정 · 연수 
• 사회교정사목 상담 봉사자 교육 

1월 18일(수) 오후 1시 

·청년 성배 앓차마르코 연수 
1월 19일(목)~22일(주일) 나바위 

·재무평의회 

1월 20일(금) 오후 2시 교구청 

.10차 신입 교리교).1혁과직장인) 
1월 21일(토)~22일(주일) 해월리 

• 평신도 지도자 교원2.1 "'28} 
신챙 : 24일까지 교구청 사목국 

• 1월의 영화 
재목: 웰컴투동막골 
내용 : 미움과 대립을 통해 참된 명화 
의 의미를 주고 있는 영화로 순수한 통 
막골 사람들 모습에서 따스한 인간애 
를느끼게하는영화 
일시 : 1월 18일(수) 오후 2시 센터 3층 
문의 : 홍보국 285--{뼈 j )..d명시간1잃분 

• 부부성장을 위한 교뚝8주간) 
내용 :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
대상 : 부부(선착순 5~7쌍) 
장소 :가톨릭센터 
회비 1인당 70， 000원 
신청 ‘ 가정사목부 FAX 285-0049 
마감 :2월 2일(목) 

• 가정붐과 · 여성봄과 위원교육 
2월 12일(주일) 오전 9시 30분 센터 3층 
대상 : 가정분과위원， 본당 여성분과 
회비 1O， 000(중석， 미사 있음) 
준비물 ’ 미사준비 
마감 :2월 2일(목) 

• 전주가톨릭신학원 파견미사 
대상 ’ 말씀의 봉사자 3기， 교리교사 
(정， 준) 7기 말씀의 봉사자， 교리교사 
갱신신청자 
일시 : 2006년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
장소 : 전주가톨릭신학원 강당 

※신학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모두참석하여 주시기 
바라며， 신학원에 관심있으신 분틀을모두초대 합니다 

힌탄 
• 대oþ성당 FAX번호 변경 

FAX: 451-6592 

• 솔내성당 사무원(여) 모집 
자격조건 : 천주교에서 세례받은지 3년 
이상 된 분.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， 
구비서류 : 이력서， 자격증사본， 최종 

학교졸업증명서 
문의 : 254-2777 

잃릴 
• 여대생 기숙사 ‘과딜루퍼| 집’ 
대상 : 여대생， 대학원생(종교무관) 
장소 대전 서구 괴정동 114-3 
문의 : 042-534-8876, 527-5514 

성체선교글라라수녀회 

·미혼여성을위한피정 
주제 . ‘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” 
장소 인보성체수녀회 전주본원 
일시 : 1월 21일 오후 3시 
문의 011-380-5159 , 284-3231 

폭설재해성금 
부산 우정본당 500,000 

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(서울관귀 
10.000.000 

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(논산지구) 

800.000 

•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신년 하례미사 
일시 1월 21일(토) 오후 1시~3시 30분 
장소 :화산동성당 
대상: ξF쥬교구빈젠시오회활동회원전원짜15)멤 
문의 : 221-9842, 018-628-2929 

교사초빙(해성 학원) 

L교사초빙학과및인원 
영어 O멍 수학0명， 음악(성직자또는 
수도지-)0명， 종교(성직자또는수도J.}) 0명 

2.자격 
교원 임용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

a제출서류 
@이력서 @자기소개서(A42매이내) 
@대학교 성적증명서 @고등학교 생활 
기록부 사본 @최종학교 졸업증명서 
@교원자격증 사본@호적 등본 

4제출처 
전주시 완산구서노송동 560-6 학교법인 
해성학원(가톨릭센타 내) 285-0041 

5.접수기간 
2m)년 1월 12일(목H8일(쉬 오후4시까지 

6전형빙법 
전리북도교육청 또는성심여중 , 고 및 
해성중 · 고 홈페이지 참조 

〈저M9대 전주교구 평협 운영위원 명단〉 

직책 서。며 。 세례명 보당 

상임고문 위상양 프란치스코 중앙 
회장 서동호 바오로 화산동 

7Jλ 。F二‘l 미카엘 평화동 
김정규 헨리코 으l 처 '-' 

부회장 피김맨관건식 아우구스티노 미룡동 
율리오 전동 

^J~ι ~ 실비아 명화동 
감사 박용철 스태파노 서일 

원수관 야고보 전통 

사무총장 심연무 아우구스티노 숲정이 

사무국차정 김학병 하상바오로 우림 

사무국차정 김미라 말가리다 평화 

기획위원정 박찬길 스태파노 서신동 

전례위원징 한태순 사라 중앙통 
짧웰} 박병래 마르코 송천동 

싫휠휩흉$ 최병영 바오로 덕진 

안U~t영센 이경애 유스티나 서일 

鋼월F %영상 바오로 서신동 
문화위흥원보장분과 유백영 가브리엘 아중 
갱쩍원흉과 이영희 T.아퀴나스 화산동 

영靜‘ 박옹순 유리아나 아중 

대$흉뽑과 박종선 마티아 화산 

연구위원장 김영곤 아타나시오 숲정이 

갱정 ‘ 1월 8일자 숲정이 8연 타교구에서 보내온 폭 
설재해 성금 현황 2005년 l월 2일-→2006년 1월 2 
일， 호뉴국순교복자수도회一 호택순교복자수녀회로 
정정합니다 

전주교구 홍페이지 http://jcathalic.ar.kr 에서도 ‘숲정이’ 를 볼 수 있습니다 



[ 동전주 지구 본당 소식 ]
주임신부 263-4019 시 무 실 262-4171 쭈임신부 。| 태 주 

수 녁 원 263-411。 시목외영 김 종 ̂1 

1. 성가정회 결성모임 : 22일(일)공식미사후(30-50대 남녀) 
(*게시판참조바람) 

2 구정합동 위령미사 : 29일(일)10시30분 *미사예물 사무실에서 접수 
3. 주님 봉헌 축일 제대용 초 및 꽃값을 시무실에서 접수 
*개인용 초는 용헌축일 축성후 구입바람 

4 신입교사 연수 ‘ 18일(수)-20일(금) 
5 차랑 봉사자회 모임 ’ 24일(화) 저녁미사후(넓은바위 교라실) 
6 교무금 및 센터신축금을 월 분납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
7 금주 모임 일-울뜨레아회，자모회，청년회 총회 수-대건회 
8 금주 성당청소 : 삼기，종리구역 
• 지난주용헌금 1， 140， 000원 l 교무금 : 375 ， 000원 
• 재해의연금 508， 00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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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주모임 : Q)성모회，울뜨레야，까리따스회 - 공식미사후 
@돈보스쿄회 -18일(수)후8:00 

2. 차주모임 :Q)안나회，요셉회 공식미사후 

@여성분과회‘한재권회 - 공식마사후 
3 구정 합동위렁미사여|물 2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. 

4. 금주전례 ’ 해설 - 김병현 독서 및 복사 - 원문환， 이준희 
제물용헌 - 황호경(바오로)부부 

5 차주전례 , 해설 - 원문환 독서 및 복사 - 박원모. 정희숙. 
계물봉헌 - 강일용(미카엘)부부 

6 미사안내 금주 - 구세주의 어머니pr. 차주 - 자비의 모후pr 

• 지난주 봉헌금 840， 500원 l 교무금 1， 130， 000원 

@오늘은연중제 2주일입니다. 
1. 금주 모임 ‘ 울뜨레아 - 공식미사 후 
2. 차주 모임 · 전혜단， 구역반장모임 -공식미사 후 
3. 설 합동위렁미사 예물 봉헌 : 28일(토)까지 사무실에 봉헌바랍니다 
4. 제대초 및 가정초， 제병， 제주 몽힌바랍니다 (성물방) 
5 교구신축헌금 및 교무금 : 월별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， 
6 진입을 환영합니다 ‘ @조윤앤마르쿄)，서정혜(발바라)가족 
@김영복(바오로l，이한은(바울라)가족@황순자(말따)자매 

7 치주전례 , 해설- 유영철， 독서-허윤수，김경숙 
기도- 김정숙 복사-김수현， 유완봉 
예물봉헌-김진천(마태오l ， 이점순(아가다) 부부 차량운행 정영철(비오)님 

8 성당 정소 ’ 청년회 
• 지난주봉헌금‘ 577， 400원 • 교무금 481，000원 • 2차헌금 226， 700원 

주임신부 244-3218 시 무 실 244-3217 쭈잉신부 여 질 숭 
FAX: 243-3217 시목외앙 : 01 부 조 
용예。11\1: h때:tIe<Ae.daJrnretIYι삶'OIic 

@주민들 23명이 또 업무방해죄 둥으로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. 

본당신자는 1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

서철승(7~롤뢰신부， 01종식(요한l，이옥순에리애，김이순(리브7~) ， 

박남신(소화데레새，심춘애에리아)‘최만열(도밍고l，김선중(빈젠시오l， 

유덕례(요안나l ， 임대봉(프란치스꼬l，한명재베로니캐 

1. 금주모임 요셉회 , 셋별회 - 교중미사 후 
2 차주모임 , 히상회 - 교중미사 후 

3 설 합동위렁미사 여|물접수 : 27일(금)까지 사무실에 해 주세요 
4. 금주정소 ’ 신촌 구역 차주청소 두억 구역 
• 지난주봉헌금 531， 000원 l 교무금 ‘ 480.000원 

@ 새해가 밝았습니다， 어둠에서 벗어나요 
@ 세포가 살아야 옹몸이 살지요? 반모임은 본당의 세포입니다 
@ 전년도 교무금 완납과 금년도 교무긍 신입을 부탁드립니다. 
1. 금주모임 : Q) 대건회-교중미사후 

@ 성심회 -19일(목) 미사후 
2. 치주 모임 : Q) 꾸리아 월례회 - 교중 미사후 
@ ME 모임 -주일저녁 미사후 

3 설(구정) 합동위렁미사 접수 ‘ 27일(금)까지 사무실에 신청 
4. 1년동안 제대에서 사용할 제대초 봉헌 및 가정초 신청 받습니다 

2월 1일(수)까지 사무실， 제대회에 신청해 주세요. 
5. 감사헌금 ‘ 익명 10만 
6 치주 성당정소 및 미사안내 ’ 구세주의 모친pr 
• 지난주 봉헌금 : 1， 162 ， 150원 l 교무금 1， 556， 000원 

02005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라며， 2006년도 교무금을 정성껏 신입 

바팝니다， 

1. 새 사제 미사 :1월 16일(월) 오전 10시에 있습니다‘ 

2 설날합동위렁미사 예물 신청받습니다. (접수처 - 사무실 ) 
3. 매일 성서쓰기(구약성서) ‘ l월 셋째주는(1월16일(월1 -1월22일(주일) 

사무엘기 상권 7장부터 -10장까지 입니다 

l 지난주 봉헌금 2， 358， 700원 • 교무긍 4 ， 742 ， 000원 

l 폭설피해 재해의연금 : 954 ， 300원 

@ “축” 부제 수풍! 이용재(요셉) 부제님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
1 예비자 교리반 모집 : 입교식 2월12일(주일)교중미사 중 
2. 2005년10월 입교하신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22일(주일) 교중미사 중 

※ 예비자들은 대부. 대모와 같이 전원 참석바랍니다， 
3. 설 영절(구정)합동위렁미사 ‘ 29일(주일l. 예물접수-27일(금)까지 사무실 
4 초 촉복식 :2월5일(주일)교중미사 중， 제대초 봉헌하실 분， 가정 초 축복 
받으실 분， 1월31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(가격-개당2， 000웬 
※미사 때 사용할 제물(제병， 미사주)봉헌하질 은인 구합니다.(접수-사무실) 

5 주간모임 : Q)안나회， 푸른솔 어머니회-20일(금) 오전미사 후 
@청년성가대 단합대회-20일(금) 오후7시 출발걱무주 리조트 

6. 교구정 신축헌금 신입 · 지난주-1. 250천원. 누계-269.580천원※감사합니다， 
7. 감사헌금 · 익명 2인-각 5만원※감사합니다 
l 지난주 봉헌금‘2， 12 1 ， 330원 l 교무금 2， 102 ， 000'원 . 2차헌금 938， 080원 

전주교구 홈페이지 http: //jcotholic.or.kr 에서도 ‘숲정이’ 를 볼 수 있습니다. 



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(2006년 1월 6일 현재) 

단위:천원 

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

본당 15.000.000 3.621 .775 24.15% 

사제단 1 000.000 479.956 48.00% 

개인및타지역 
1.500.000 382.564 25.50% 

(특별헌금) 

수익사업 500.000 221.808 44.36% 

합계 18000000 4.706.103 26.15% 

-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70% 이상 납부한 본당 : 임실 
-신축기금 배정액 50%이상 납부한 본당 : 삼례， 옥봉， 여산 
-신축기금 배정액 40%이상 납부한 본당 : 금암， 봉동， 중앙， 서신동， 상삼례， 팔복， 대야， 

월명동， 조촌동， 팔마， 신태인， 쌍교통， 진안， 
금마， 나바위， 황등， 원명， 장수， 숲정이 

2006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 Q년과정) 

“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， 그들의 말은 누리끝까지 퍼져나갔다." (로마10， 18) 

전주가톨릭신학원은 성서와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신앙의 진리와 그 유산을 정확히 습득하고 이를 전파할 명신도 

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

1.모집학과 

학과 과정 모집인원 전형방법 면접일시 

교리교육과 정갚웰앞생흉성 20명 2006년 2월 4일(토) 14:00 

신앙연수과 싫웰웰생훨성 20명 
서류전형 

2006년 2월 4일(토) 14:00 
면접 

성서교육과 날씀 섯의서 몽의사 성자화 양성 20명 2006년 2월 3일(금) 14:00 

성서연수과 성서기초 곱 {주원주 50간명 1(5연0첩며없/야이간 서 5류0'갱천행 구i산 120명， 익산 70명 ， 

2. 지원자격 

1) 수도자 및 펑신도 누구에게나 열려있음(연령과 학력제한 없음) 

2)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지 1년 이상 된 자(단， 성서연수과는 제외) 

3. 원서교부와접수 

1) 기간 : 2006년 1월 16일 ~2월 3일 

2) 교부장소 : 전주기툴릭신학원， 각 본당 사무실 

3) 접수처 · 전주가톨릭신학원 (우편접수가능 561-856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- 13) 

“명신도 교육이 교구의 우선 순위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고 전 공동체의 노력이 이 목표에 집중되도록 사목활동 계획속에 

포함되어야 한다 ” 요한바오로2세 사도적 권고 「명신도 그리스도인」중에서 

전주가톨릭신학원 http://cate-ins.com 


